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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라에� 불행한� 사건들로� 점철된� 2014년� 갑오년을� 뒤로� 하고�,� 대망의� 

2015년� 을미년의� 아침이� 밝았다�.� 

며칠이� 지나면� 제4회� 변호사시험이� 치러지며�,� 3월에는� 사법시험이� 치러

진다�.� 지금껏� 열심히� 공부한� 수험생들의� 합격을� 기원한다�.� 이렇게� 치열한� 

경쟁을� 통해� 올해도� 3월� 무렵이면� 사법시험을� 합격한� 사법연수원� 출신� 법

조인과� 변호사시험을� 통한� 법조인이� 탄생하게� 된다�.� 이렇게� 현재의� 법조

인양성시스템은� 소위� 투트랙으로� 이루어지고� 있다�.� 그러나� 법조인양성시

스템은� 2017년을� 끝으로� 로스쿨시스템을� 통한� 변호사시험으로� 일원화된다�.

� 

로스쿨제도가� 시행된지도� 7년이� 흘렀고�,� 여러가지� 우여곡절� 속에서도� 나름

대로의� 제도� 도입� 취지를� 살려� 순기능을� 발휘하고� 있다�.� 그러나� 일각에서는� 

여전히� 로스쿨� 제도의� 문제점을� 들어� 이를� 비판하고� 기존의� 사법시험� 내지는� 

예비시험을� 도입하자는� 목소리� 또한� 끊이지� 않고� 주장되고� 있다�.� 2015년� 대

한변호사협회� 회장선거에� 출마한� 네� 분의� 후보들조차� 경제적인� 어려움� 등으

로� 로스쿨에� 입학하지� 못한� 사람들이� 예비시험이나� 사법시험� 존치를� 통해서� 

법조인이� 될� 수� 있는� 기회를� 보장해야� 한다는데� 큰� 이견이� 없다고� 한다�.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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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� 국회에서� 법학전문대학원�(로스쿨�)� 이외에� 법조인이� 되는� 길을� 터

줘야� 한다는� 취지로� 마련된� ‘변호사시험법� 일부개정법률안’이� 2014년도에� 

5건이나� 발의된� 것도� 모두� ‘돈� 없는� 사람이� 법조인이� 되기� 어렵다’는� 로스

쿨� 제도의� 문제점에서� 출발한� 것이다�.� 이들� 의원들의� 발의� 역시� 사법시험� 

존치가� 헌법정신에� 부합하는� 기회� 균등의� 법조인� 선발제도라고� 보기� 때문

이다�.� 

이러한� 로스쿨제도의� 비판들은� 로스쿨제도� 자체를� 부정하거나� 일방적

으로� 근거없이� 폄훼하는� 것은� 아니라고� 본다�.� 예컨대�,� 2014년도의� 경우� 

서울대학교� 로스쿨� 합격자� 153명� 중� �S�K�Y� 대학� 출신은� 132명�(86�.2�%�)이
고� 학교별로는� 서울대� 100명�(65�.4�%�)�,� 고려대� 16명�(10�.5�%�)�,� 연세대� 16명
�(10�.5�%�)으로� 나타났다�.� 기타� 대학은� �K�A�I�S�T� 5명�,� 경찰대� 3명�,� 포항공대� 1
명�,� 서강대� 1명�,� 성균관대� 1명�,� 중앙대� 1명�,� 경희대� 1명�,� 숙명여대� 1명�,� 외

국대학� 7명이었다�.� � 

� 이런� 현상은� 정도의� 차이는� 있을지� 몰라도� 다른� 서울지역� 소재� 로스쿨

의� 입학자들� 분포� 또한� 크게� 다르지� 않아� 보인다�.� 이런� 상황에서� 경제적

으로� 보더라도� 생활비를� 제외한� 순수� 법학전문대학원� 등록비만� 하더라도� 

2000만원� 내외가� 된다�.� 이러한� 액수는� 학자금대출이라든가� 기초수급자� 

등� 생계곤란� 장학금� 등을� 통해서� 다소� 완화되는� 측면이� 있다고� 하더라도� 

지나치게� 과도한� 것이� 사실이다�.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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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년� 10월에� 고시계사에서는� 평생교육의� 요람인『법무경영교육원』을� 

개원하였다�.� 60여년의� 노하우를� 가지고� 변호사시험을� 비롯하여� 자격시험

과� 직무교육에� 양질의� 교육을� 제공할� 것을� 약속드린다�.

� 

지난� 60여년간� 창간� 이래� 애독자� 여러분들께� 양질의� 정보를� 제공하고�,� 

국가를� 이끌어� 갈� 동량을� 키워내는데� 일조하겠다는� 당시의� 창간취지가� 퇴

색하지� 않도록� 배전의� 노력을� 다할� 것을� 다시� 한번� 다짐해� 본다�.� � 

올� 한� 해는� 부디� 국가나� 사회� 각계각층의� 구성원들의� 가슴속에만� 간직해� 둔� 

각자의� 희망과� 꿈이� 현실적으로� 영글어� 가는� 한� 해가� 되길� 희망해� 본다�.� 


